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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4,831 mg, 2012
년 4,583 mg, 2014년 3,755 mg, 2016년 3,339 mg, 2018년 

3,274 mg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KCDC 2020). 이는 국민

의 나트륨 고섭취에 대한 위험 인식,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노력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권고량인 2,000 mg보다 높은 수준이다

(WHO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겁게 먹는 식습관 유도, 나트륨 관

련 정보제공 강화, 나트륨 저감식품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하

는 제1, 2차 나트륨 저감화 종합계획을 통해 나트륨 섭취 줄

이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 식사장소, 매식

여부 등 다양한 계층 및 식사 패턴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

족함이 있으며, 특히 연령대의 경우 단순히 나이만을 고려함

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계가 있다. 나트륨 섭취량 

분석 및 섭취 행태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나트륨 저감

에 대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Chung & Shim 2008; 
Park 등 2008; Jang 등 2012; Park 등 2013; Bae 등 2015; Han 
등 2018; Seok & Yang 2018).

연령대를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관리도 중요하나, 이에 

못지않게 세대 차이가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나트륨 섭취량 변화가 연령에 따라 변하는지 또는 세대

(generation)별로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은 저감화 정책을 수

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트륨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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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cohort, age, and time effects on sodium and sodium-calorie intake using the 2007~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For analysis, we have constructed cohort panel data that 
combine KNHANES data in a time series. The age effect gradually increased from age 45~49 and then decreased afterwards. The 
time effect showed an increase in average sodium intake until 2010 followed by a subsequent decrease. The cohort effect showed 
that the sodium intake was the highest for the War of Liberation 1946~1953, and that the younger the latter, the lower the sodium 
intake. According to a cohort analysis, the younger the generation, the lower the sodium intake compared to the calorie intake, 
according to the baby boom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fforts should be made to educate and promote the dieting and 
providing low-salt meals to reduce sodium intake by generation. An analysis of the health hazards including sodium by generation 
and age is thought to enable the establishment releva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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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하는 코호트 분석은 많지 않

은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식품 소비 등에 있어 연령 

이외에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Mori 
등 2000; Aristei 등 2008; Drescher & Roosen 2013; Kang & 
Kim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나트륨 섭취 행태를 연령, 성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세대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나트륨 섭

취량 외에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을 분석함으로써 식사량

에 따른 편의(bias)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트륨 섭취

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 전달, 교육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함에 도움을 주어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자료 및 코호트 변수의 구축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코호트별 특성 분석을 위해 질병관

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제4기부터 제7기

의 자료(2007~2017)를 이용하였다. 나트륨 섭취량은 개인이 

하루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 및 식품으로부터의 합으로 도출

하여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의 결측치

를 제외한 총 79,922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2007년 4,091개, 
2008년 8,631개, 2009년 9,391개, 2010년 8,019개, 2011년 

7,704개, 2012년 7,208개, 2013년 7,242개, 2014년 6,801개, 
2015년 6,628개, 2016년 7,040개, 2017년 7,167개). 본 조사에

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수

행한 연구 결과물을 사용한 것으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를 받지 않고 수행하였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나트륨 섭취량은 조사된 일일 섭취량과 이를 열량으로 나

눈 열량대비 섭취량을 사용하여 코호트와 연령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코호트 구분은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한 사

회 및 역사적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Kang & Kim 2017).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15)과 Kang & 
Kim(2017)에서 사용한 세대 구분을 적용하여 일제강점기세

대(1910년~1945년생), 해방전쟁세대(1946년~1953년생), 베이

비붐세대(1954년~1963년생), 민주화세대(1964년~1970년생), 
X세대(1971년~1976년생), 에코세대(1977년~1987년생)로 구

분하였으며, 여기에 2007년 기준 10대(1988년~1997년생)를 

추가하였다(Table 1). 연령대는 20세 미만과 20세 이상은 

Kang & Kim(2017)에서 적용한 방식과 유사하게 5세 간격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코호트와 연령대별 특성 외에 조사 연도별 나트륨 섭취량

의 변화도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을 위해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수, 결혼여부, 외식횟수, 월소

득을 사용하였다. 

2. 분석모형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 연령, 연도효과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Kim & Lee(2008) 및 

Kang & Kim(2017)이 사용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의 추정식

을 구축하였다. 

 
 









 





는 번째 사람의 나트륨 섭취량 및 열량대비 섭취량을 

의미하고, 는 코호트 더미변수(7개), 는 연령 더미변수

(13개), 은 연도 더미변수(11개), 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벡터를 의미한다. 는 상수항, 는 오차항, 
, , , 는 각 변수의 계수 추정값 또는 벡터를 의미한

다. 다시 말해 나트륨 섭취량에 대해 
 



는 코호트 또는 세

대 효과, 
  



는 연령 효과, 
  



는 연도 효과, 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효과를 의미한다.
위 식을 추정하기 위해 각각의 더미변수를 하나씩 제거해

야 하나, 연도에서 연령을 빼면 출생연도(코호트)가 되기 때

문에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성립하여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연도 더미변수

Age variable Cohort variable
Age Dummy variable Cohort Dummy variable
<20 1(base) 1910~1945 2

20~24 2 1946~1953 3
25~29 3 1954~1963 1(base)
30~34 4 1964~1970 4
35~39 5 1971~1976 5
40~44 6 1977~1987 6
45~49 7 1988~1997 7
50~54 8
55~59 9
60~64 10
65~69 11
70~74 12
75~80 13

Table 1. Dummy variable on age and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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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적으로 제거한 후 새로운 연도더미변수를 추정식에 

적용하였다(Deaton 1997; Blisard 2001; Kim & Lee 2008; Kang 
& Kim 20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더미변수 생성에 있

어 20세 미만을 하나의 더미변수화하여 변수 간의 선형문제

를 해결하였다.
코호트 더미변수는 베이비붐세대를, 연령 더미변수는 20

세 미만을, 연도 더미변수는 2007년을 기저변수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 성별은 남성을, 결혼 여부는 미

혼을 기저변수로 하였다. 교육수준변수는 초등학교 졸업 이

하는 1, 중학교 졸업은 2, 고등학교 졸업은 3, 대학교 졸업 

이상은 4를 부여하였다. 가구원수는 1명은 1, 2명은 2, 3명은 

3, 4명은 4, 5명은 5, 6명 이상은 6을 부여하였다. 외식횟수는 

하루 2회 이상은 1, 하루 1회는 2, 주 5~6회는 3, 주 3~4회는 4, 
주 1~2회는 5, 월 1~3회는 6, 거의 안 함(월 1회 미만)은 7을 

부여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 21.0)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세대, 연령, 연도별 효과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효과는 Table 2와 같다. 또한 코호트더미, 
연령더미, 연도더미 변수의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ig. 1에 나타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이, 외식횟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나트륨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Han 
등(2018)의 나트륨 고섭취자의 특성 및 섭취 영향 요인에 대

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나트륨 고섭취

자일수록 식품의 1일 섭취량 및 섭취열량이 높고, 외식이나 

가공식품을 접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예상된다(Oh 등 

2018; KCDC 2020).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연령 효과는 45~49세까지 점차 증

Variables Coefficients(t value) Variables Coefficients(t value)

Age

20~24 477.190(5.969)**1)

Year

2008 275.312(4.368)**

25~29 589.292(5.698)** 2009 262.932(4.221)**

30~34 763.137(6.186)** 2010 636.135(9.687)**

35~39 737.641(5.466)** 2011 557.279(8.343)**

40~44 656.488(4.307)** 2012 460.011(6.675)**

45~49 454.933(2.687)** 2013 －437.455(－6.246)**

50~54 241.340(1.315) 2014 －477.914(－6.612)**

55~59  31.259(0.160) 2015 －382.759(－5.195)**

60~64 －227.610(－1.084) 2016 －619.012(－8.294)**

65~69 －352.137(－1.555) 2017 －811.999(－10.639)**

70~74 －597.649(－2.499)*

75~80 －957.149(－3.950)**

Cohort

1910~1945  55.969(0.531)

General 
characteristics 

Sex －1,409.650(－55.477)**

1946~1953 164.992(2.353)* Education 44.082(2.983)**

1964~1970 －170.520(－2.413)* Household(n) －17.417(－1.549)

1971~1976 －321.500(－3.242)** Marriage 344.592(6.133)**

1977~1987 －377.767(－3.002)** Eating out －146.510(－16.605)**

1988~1997 －469.506(－2.811)** Income(10 thousand 
won/month)

0.202(4.016)**

Constant 5,307.985(29.419)**

Log likelihood －539,304.3
F value 242.417**

Adjusted R2 0.125
1) Single, double asterisks (*) denote significance at 5% and 1% level respectively.

Table 2. Effect of age, year and cohort on sodium intake



Vol. 33, No. 1(2020)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나트륨 섭취량과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코호트 분석 101

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20세 미만에 비해 나트륨 섭취량이 통계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20세 미만과 비교할 때 60대

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으나, 70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현
재 우리나라의 영양 및 복지 정책은 60세 또는 65세를 기준

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본 연구 결과로 

판단할 때 60세 이상을 하나의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향후 60세 이상 연령에 대해 

지금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연도 효과는 2010년도까지 평균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다

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h 등
(2018)과 KCDC(2020)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세대효과는 

베이비붐세대(1954년~1963년생)에 비해 해방전쟁세대(1946
년~1953년생)가 가장 나트륨 섭취량이 높았으며, 이후 나이

가 젊은 세대일수록 나트륨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 구분에 의해 나트륨 저감 정책을 수립하

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연령대 등에 대해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저감 정책 수립 및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2.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세대, 연령, 연도

별 효과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효과는 Table 3과 Fig. 2에 나

타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여성보다 남성이, 가구원수와 외식

횟수가 많을수록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이 높

게 나타났는데, 나트륨 섭취량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이

다. 이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나트륨 섭

취량에 비해 열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Kang & Kim(2017)의 소득이 낮을수록 식품비 지출은 

적지만 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은 커진다고 한 결과와 맥을 같

이 할 수 있다.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연령 효과는 35~39세 

및 40~44세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도 효과는 2007년 대비 2008년 0.087 mg/kcal 증
가했으나(p<0.05), 2012년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도 이후 급격히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를 기준으로 나이가 

젊은 세대일수록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세대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웰빙트

렌드나 건강관리 등의 정보와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

(A) Age effect (B) Year effect

(C) Cohort effect

Fig. 1. Effect of age, year and cohort on sodium intake.



양  성  범 한국식품영양학회지102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 전

달, 교육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2007년~2017년)를 이용하여 나트륨 섭취량

과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을 연령, 성별 등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 이외에 세대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트륨 섭취량은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이, 외식횟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연령 효과는 45~49세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효과

는 2010년도까지 평균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분석 결과,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해방전쟁세대인 1946년~1953년생이 가장 나트륨 섭취

량이 높았으며, 이후 나이가 젊은 세대일수록 나트륨 섭취량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은 여성보다 남성이, 외식

횟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열량 대비 나

트륨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다. 열량 대비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연령 효과는 35~39세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효과는 2008년도까지 증가하다

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분석 결과, 베이

비붐세대를 기준으로 나이가 젊은 세대일수록 열량 대비 나

트륨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심장 및 신장 질환의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식
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 목표인 3,500 mg을 조기 달성했으나, 여전히 

WHO의 권고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행의 단순 연령 구분에 의한 

Variables Coefficients(t value) Variables Coefficients(t value)

Age

20~24 0.279(8.135)**1)

Year

2008 0.087(3.210)**

25~29 0.387(8.716)** 2009 0.046(1.717)

30~34 0.478(9.025)** 2010 －0.045(－1.604)

35~39 0.514(8.872)** 2011 －0.038(－1.337)

40~44 0.513(7.841)** 2012 －0.076(－2.578)**

45~49 0.436(6.001)** 2013 －0.568(－18.895)**

50~54 0.366(4.648)** 2014 －0.593(－19.111)**

55~59 0.277(3.291)** 2015 －0.568(－17.957)**

60~64 0.207(2.298)* 2016 －0.601(－18.754)**

65~69 0.194(1.996)* 2017 －0.589(－17.979)**

70~74 0.154(1.499)

75~80 0.089(0.857)

Cohort

1910~1945 0.073(1.610)

General 
characteristics 

Sex －0.076(－6.965)**

1946~1953 0.049(1.619) Education －0.009(－1.410)

1964~1970 －0.075(－2.457)* Household(n) 0.012(2.539)**

1971~1976 －0.137(－3.223)** Marriage 0.022(0.897)

1977~1987 －0.163(－3.023)** Eating out －0.011(－3.033)**

1988~1997 －0.188(－2.615)** Income(10 thousand 
Won/month)

－0.00004(－1.988)*

Constant 2.320(29.950)**

Log likelihood －92,708.7

F value 127.770**

adjusted R2 0.070
1) Single, double asterisks (*) denote significance at 5% and 1% level respectively.

Table 3. Effect of age, year and cohort on sodium/calori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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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저감 정책의 타겟팅보다는 본 연구결과와 바탕으로 

세대 또는 연령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나트륨 섭

취량 감소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저염식단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 11년 동안의 자료만을 바

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세대 간의 나트륨 섭취량 분석에 다

소 자료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추가적

인 자료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세대 및 연령에 따른 나트

륨 섭취량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나트륨을 포함한 건강위해가능 영

양성분까지 확장하여 분석하는 것은 영양 정책 수립 등에 다

양한 이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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